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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과 젠더 연속포럼] 탈시설: 통제적 돌봄이 아닌 잘 의존하는 삶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은 최근 몇 년 동안 IL과 젠더 포럼을 통해 독립생활 지원현장의 고민을 젠더적 관점으로
풀어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탈시설을 주제로 하여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통제적 돌봄이 아
닌, 잘 의존하는 삶’을 주제로 1차 포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누군가는 독립할 수 있는 사람으로, 또 어떤 사람은 독립이 어려운 사람으로 상정되곤 합니다. 시설 안에 거주하고
있는, 혹은 지역사회 안에서 살고 있지만 동거인과 주변인에게 보호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여겨지는 장애인들은 ‘지
역사회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다른 삶에 대한 상상을 하기 어렵고, 다른 삶에 대한 경험과 상상력이 차단되는 경우
가 많습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주체성을 가지고 독립생활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사회 안에서 상상하기 못하고 있
기 때문에,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서 장애인의 독립생활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일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에서는 독립생활을 잘 준비하고 의존하며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이고,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삶을 상상하기 어려운 이유, 다른 삶에 대한 제한된 상상력에 대한 이야기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비장애중심의 잘사는 삶에 대한 개념과 돌봄의 개념을 깨며, 통제가 입혀지지 않은 돌봄과 의
존, 각자의 방식으로 잘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나눌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회: 조미경(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소장)

■ 발제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고민들/ 이은지(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활동가)

 

■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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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당사자의 돌봄과 의존에 대한 경험: 장희영(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2. 탈시설 지원 현장의 고민과 어려움①: 이지연(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3. 탈시설 지원 현장의 고민과 어려움②: 최나은(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활동가)

 

일시: 2017년 10월 18일 (수) 14:00~16:00

장소: 장애여성공감 408호 교육장(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64 대우베네시티 상가 408호)

주최: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주관: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지원: 서울특별시

문의: 02-441-2313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전화 02) 441-2313 팩스 02) 441-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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